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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국 "李 대통령 테러 사건 범인 전혀 모르는 사람…통화 한 적 없다"

등록 2026.02.13 14:50:45

[뉴시스]보수 유튜버 고성국씨. (사진 = 고성국TV 캡처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정우영 인턴 기자 =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테러 사건의 수사 태스크포스(TF)가 이틀

째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,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테러범과의 관계를 일축했다.

13일 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'고성국TV'에서 "가덕도 테러 사건의 범인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"이라며 "한 번도 만난 적

없고, 전화 통화 한 적도 없다"고 선을 그었다.

다만 가덕도 테러가 있었던 날로부터 5일 뒤, 고성국TV 공식 연락처로 자신을 범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인물 A씨에게 "전

화 통화 잠시 가능하냐"는 문자 메시지가 온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.

이에 관리자인 고성범 본부장이 A씨와 통화를 했고, A씨는 통화에서 "아버지가 사건과 관련해 써 놓은 메모가 있는데 몇 군데

전해서 보도되도록 하면 좋겠다"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.

이후 고성범 본부장은 "내용이 먼저 확인되지 않으면 방송을 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없다"며 A씨에게 메모를 요청했고, 열흘

정도에 걸쳐 A씨와 두세 차례 더 전화했으나 결국 메모를 받지 못해 상황은 일단락됐다.

 

고씨는 "이런 일이 있은 뒤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A씨와의 통화가 있었던 적은 없다"며 "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A씨와 아무런

관련이 없다"고 해명했다.

한편 12일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'극우 유튜버 영향'이 있음을 확

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.

박 의원은 "국정원은 테러범이 고성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, 항간에서 일고 있는 두 사람의 통화설도 어느 수준



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"며 "테러범이 고성국 TV를 방문했던 사실까지 일부 확인했다"고 주장했다.

이어 "(피의자) 입장문과 고성국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당국에서 수사할 것이며, 국정원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점을

확인했다"고도 덧붙였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wong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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